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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유경제의 등장은 디지털 기술을 사회혁신에 활용하는, 디지털 사회혁신을 사회문제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

받게 하고 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부스러기 공유경제, 주문경제처럼 디지털 기술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

소리도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사회혁신에 의해 창출되는 가치의 성격과 원천 그리고 작동방식을 밝힘으로써 제기

된 의문과 우려에 대한 답을 구해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혁신이 창출하는 비즈니스 가치의 성격과 원천에 대해 논의

하고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창출되는 비즈니스 가치의 성격과 원천을 검토한다. 기부, 연대, 공유라는 사회혁신 활동

창출 가치의 원천,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내는 가치의 원천인 효율성과 효과성을 알아보고 소비자·/사용자의 

역할을 논의한다. 실제 디지털 사회혁신 성공사례인 행복주차골목 리빙랩의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통해 창출되는 가

치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고 구현되는지 알아본다. 

ABSTRACT 

Digital Social Innovation, social innovation utilizing digital technology, is gaining attenntion as an innovative new way 
of solving pressing social problems such as ageing, traffic, unemployment etc. while some raise concerns as to the 
negative impact of digital technology on society associated with Share-the-Scraps-economy and On-demand-economy. The 
paper aims to address these concerns by examining the nature and source of business values generated in digital social 
innovation. Donation, cooperation/solidarity and sharing are identified as sources of business value from social innovation. 
Digitization, Platform may present infrastructure upon which efficiency of economic transaction can be elevated. The 
participation of consumers/users in the value chain and value network enabled by digital technology is identified and 
discussed as the critical source of business value in digital social innovation. The business model of Docksan-dong Happy 
Parking Street living lab project is analysed to illuminate the realization of business vaules in real life setting. Policy 
recommend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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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사회혁신’(Digital Social Innovation)은 시민

이 직접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생활세계에서 발생하

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활동을 지칭한다[1]. 교
육·보건복지·주거·교통·에너지·환경·노동 등 삶의 현장

에서 나타나는 문제, 그리고 고령화, 청년문제, 기후변

화 등 새롭게 나타난 사회문제를 대상으로 하며, 국가나 

시장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한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시

민 주도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활동

이다[2]. 사회문제의 해결 즉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기

본목표로 삼으려 법·제도의 변화 뿐 아니라 개인의 의식

이나 생활방식의 변화까지 지향하기에 시스템 혁신의 

속성을 띤다[3].
3D 프린터를 이용한 저비용 개인 맞춤형 의수·의족 

제작하기, 빅 데이터를 활용한 심야버스 노선 조정이나 

야간 순찰활동 계획, 시민 정책 제안 플랫폼 구축 등 한

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

로 디지털 사회혁신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3]. 특히 ‘공유경제’(Sharing Economy) 혹은 ‘협력적 

소비’ (Collaborative Consumption) 활동은 저렴하게 환

경에 부담을 주지 않은 채,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Uber, Airbnb, Zilok
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공유경제는 사회적 가치에 더해 

경제적 가치도 달성하는 이윤 창출 비즈니스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4]. 디지털 사회혁신이 사회적 가

치에 더불어 경제적 가치까지 함께 만들어내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원천으로서도 기대 받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한 이러한 변화가 오히

려 사회문제를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

다. 공유 플랫폼 기술은 노동과 재화 등의 유휴자원을 

필요한 이에게 효율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그 비즈니

스 가치를 생성하는데 그 이익 배분에 있어 거간인 디지

털 플랫폼 업체가 지나치게 많은 몫을 챙기고 실제 재화

나 노동의 공급자는 부스러기만 가져간다는, ‘부스러기 

공유 경제’ (Share-the-Scraps Economy) 비판을 먼저 들 

수 있다[5]. 디지털 기술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된 이른

바 맞춤형 서비스는 소비자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제

공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경제는 ‘주문경제’(On-demand- 
economy)의 성격을 갖게 되었는데, 반면에 실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노동자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

서 예전보다 훨씬 열악한 노동조건과 근로환경에서 일

하게 되었다는 지적이다[6]. 이런 논의는 Uber, Airbnb, 
DeliverU 등이 실제 운영하는 숙박시설이나, 식당 없이

도 엄청난 부를 쌓은 채 빈부 격차를 더 벌리고 있으므

로, 이들 디지털 중개인들을 디지털 시대의 ‘신생 불로

소득자’로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에까지 이른다[7]. 한편

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자 및 공

급자들이 스스로 플랫폼을 구축, 공동으로 자산을 운영

하고 이익을 재분배하는 ‘플랫폼 협동조합’(Platform 
Cooperatives)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8].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과연 사회 혁신의 기본 목적 즉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 것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경제적 가치 

획득에 매몰되어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닌지

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사회혁신에 의해 창출되는 

가치의 성격과 원천 그리고 작동방식을 밝힘으로써 제

기된 의문과 우려에 대한 답을 구해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혁신의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가치의 원천에 대해 

논의하고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가져오는 비즈니스 가

치의 성격과 원천을 검토한다. 실제 디지털 사회혁신 성

공사례를 비즈니스 모델 분석틀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창출되는 가치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

하고 구현되는지 알아본다. 독산4동 ‘행복주차골목 리

빙랩’[9-11]을 비즈니스 모델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문헌 검토를 통한 관련 이론과 

사례에 대한 심층적 분석 연구이다. 

Ⅱ. 디지털 사회혁신의 가치

2.1. 사회혁신 창출 가치의 성격과 원천

혁신을 ‘가치를 만들어내는, 즉 실생활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이라 정의한다면 사회 혁신은 

‘사회적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 사회적 

조직들에 의해서 주로 개발되고 확산되는 혁신적 활동

이나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12]. 민간 기업에 의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혁신, 또는 과학자들에 의한 

지식증진을 향한 발명 등과 구분되는 사회 문제에 해결

책을 제공하는. 즉 사회적 가치 생산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사회 혁신이라 부를 수 있다. 정부는 예산

상의 제약으로, 기업은 경제적 인센티브의 부재로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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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회문제를 시민단체, NGO, 사회적 기업 등과 같

은 사회적 임무를 지향하는 조직들은 혁신적인 방법이

나 서비스를 통해 해결해 왔다. 노숙자들이 판매하는 

Big Issue 등을 사회혁신의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도 아니고, 경제적인 유인도 없

이 어떻게 사회혁신이 가능할까? 그 지속성은 어떻게 

확보될까? 사회혁신이 만들어 내는 가치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제기할 수 있다. 크게 3가지 정도, 사
회혁신을 뒷받침하는 가치의 원천을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기부’(Donation)는 사회적 가치의 아주 오래된 

근원이다. 사회적 약자 혹은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물질적, 금전적, 인력/재능/시간 지원과 부조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문제 해결 방식이다. ‘박애’ 
(Philanthropy)는 수많은 비영리봉사기관들, 자선기관들

이 활동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제공한다. Oxfam, 아름

다운 가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나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활동

은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기부활동의 전략적, 경제

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13].
둘째, 협력과 연대의 정신이다. 공동의 문제를 함께 

풀어내기 위해 힘을 모아 협동하는 활동은 인류의 오랜 

전통 중의 하나이다. 이를 통해 쌓인 신뢰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강화하는 자원으로서 작동한다. Grameen 
Bank의 Microfinance는 이러한 공동체 신뢰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이용한 좋은 사례이다[14]. 5명으로 이루어

진 그룹에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담보를 요구하지

는 않지만 2명이 6주안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나머

지 사람들도 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룹 구성원 상

호간의 지원과 압력이 가난한 사람들도 은행 대출을 활

용하게 하는 사회적 가치, 그리고 microfinance 상품이 

성공하게 하는 경제적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최근에 특히 주목 받고 있는 ‘공유’(Sharing)를 

들 수 있다. 기부가 소유권의 이동을 전제로 한 반면, 공
유는 유휴자원을 빌려 쓰거나 나눠 쓰는 것, 혹은 공동

으로 소유해서 쓰는 것을 의미한다. Airbnb, Uber, Zilok 
등으로 상징되는 협력적 소비경제 또는 공유경제의 등

장은 공동창고, 공동 집하장, 농번기의 품앗이 전통이 

생산부문에서 소비부문으로 급속하게 확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4]. 제품에서 서비스로 소비 효용의 초

점이 옮겨지고 소유에서 공유로 소비자들의 생활방식

이 바뀌는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기에 경제적 가치가 창

출되고 있으며, 서비스에 집중함으로써 새로운 Stock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기존 Stock의 Flow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생태적 효율성’(Eco-efficiency)의 향상이라

는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고 있다[15]. 
기부, 연대 그리고 공유는 사람들이 스스로 사회적 가

치를 만들어내는 원천으로서 역할하며 사회혁신의 토

대를 구성한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이 사회혁신을 훨

씬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간 개개인의 

인격, 권리, 자유 및 저력을 사회의 핵심요소로 여기는 

현대 문화, 그리고 디지털 기술로 가능해진 인터넷, SNS 
등의 기술 Infrastructure를 근래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

는 사회혁신의 2가지 주요 동력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16]. 기부 자금 모금, 사람들 사이의 소통, 그리고 유휴 

인력과 재화의 효율적 연결에 있어 정보통신 인프라가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과

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혁신 즉 디지털 사회혁신

(Digital Social Innovation)에 있어 디지털 기술이 인프

라의 제공에만 그치는 것인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2.2. 디지털 기술 창출 가치의 성격과 원천

디지털 사회혁신에 활용되는 디지털 기술을 그 성격

에 따라서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3]. 첫째, Open 
Hardware로서 ‘아두이노’(Arduino)처럼 누구나 저렴하

고 쉽게 이용 가능한 오픈 소스 기반의 부품이나 기기이

다. 사용자 스스로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Maker 운동의 

토대를 제공하며 Sensor 및 통신 기능을 첨가하여 다양

한 목적의 제품 제작을 가능하게 한다. Fablab, Smart 
citizen kit, Raspberry Pi 등을 그 예로서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Open Network을 들 수 있다. 정부가 기업에 의

해 구축된 통신 네트워크가 아닌 일반 사용자들에 의해

서 밑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구축된 통신 네트워크이다. 
저렴하고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례로서 Guifi 
Net 등을 들 수 있다. 

앞의 2분류가 기술의 물리적 성격에 초점을 맞춘 디

지털 사회혁신 활동의 분류라면 세 번째, 네 번째 분류

는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소통되고 활용되는 정보의 종

류에 따른 구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Open Knowledge
는 사용자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정보나 지식의 교환

을 통해 새로운 지식 생산을 일으키는 사회혁신 활동을 

하는 Patientlikeme, Goeto 등의 플랫폼을 지칭하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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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Open Data는 정부의 공공 데이터, 회사의 재무 데이

터 공개 및 분석, 일반인들에 의한 환경 데이터의 수집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활동을 의미

한다.
그런데 위의 분류는 디지털 기술이 사회혁신 활동에

서 창출하는 가치를 설명하는 것에는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기능에 따른 디지털 기술의 분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17]. 먼저 정보의 수집 및 정보화 기능이

다. 센서를 통해서건 직접 입력을 통해서건 아날로그 정

보를 디지털화함으로써 그 처리 및 활용을 훨씬 용이하

게 한다. 이 디지털화(Digitization) 기능이 더욱 발전하

면 제품 자체가 디지털 형태로 거래되는 수준으로 발전

한다. 디지털 음원과 iPod, eBook과 Kindle을 그 실례로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가상현

실(VR: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기술은 Pokemon Go에서처럼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

로운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을 제공한다. Digital 
Twin의 예에서처럼 새로운 경험은 복잡한 활동의 연습

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세 번째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기술이다. 사용자의 콘

텐츠 구매 패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Netflix의 영화추

천서비스, Big 데이터에 바탕한 인공지능(AI) 학습 

Watson이나 AlphaGo는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새로

운 기능이다. 마지막으로 공유경제에서도 널리 쓰이는 

플랫폼 기능이다. 인터넷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

보와 지식을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멤버의 모집 그리고 경제적 지원도 

Crowd-sourcing을 통해 훨씬 수월해졌다. 사회혁신 활

동이 겪었던 어려운 장벽들을 극복하는 효율적, 효과적 

수단을 디지털 기술은 제공하고 있다. 
위의 분류는 디지털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 즉 

효율성과 효과성에 한 발 더 다가서게 한다. 즉 디지털

화, 새로운 사용자 경험, 데이터 기반 지능, 플랫폼 등의 

기능이 창출하는 가치인 효율성과 효과성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 먼저 두 가지 측면에서 효

율성 증가의 원천을 찾을 수 있다[18-19]. 첫 번째로 ‘정
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의 해소를 통한 거

래 비용’(Transaction Cost)의 감소이다. 이전까지 소비

자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제한된 정보 밖에 가지 

못한 채 거래행위를 하곤 했었다. 디지털 기술은 제품비

교 사이트, 가격비교 사이트의 예에서 명확하게 보여주

듯이 소비자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서 구매결정을 

힐 수 있게 함으로써 거래 효율을 향상시켰다. 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탈중개화’ (Dis-intermediation). 
그리하여 새롭게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재중개화’ (Re- 
intermediation)는 거래 행위의 효율성 제고 과정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디지털 기술은 플랫폼을 손쉽게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범위의 경제’ (Economy 
of Scope)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명 ‘네트워

크 효과’ (Network Effect), 즉 ‘수요부문 규모의 경제’ 
(Demand-side Scale Economy) 또한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플랫폼의 효율성은 범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 

모두에서 획득된 것이다. 정해진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훨씬 적은 투입으로서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즉 효

율성의 증가에 디지털 기술은 기여하고 있다. 
투입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효과성을 디지털 기술은 크게 2가지 

방식에 의해서 향상시킨다. 먼저 사용자/소비자가 직접 

생산 가치 사슬(Value chain)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

털 기술은 수단을 제공한다. Dell 컴퓨터는 소비자가 직

접 컴퓨터 사양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개인 맞춤형

(Customization) 제조의 선구자적 사례를 제공하였으며, 
priceline.com에서는 소비자가 먼저 가격을 정하는 방식

으로 거래 구조를 바꾸었다. 모두 소비자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비즈니스의 효과성을 향상시켰다. 
두 번째 방식은 기록 즉 데이터 기반 솔루션을 통한 효

과성 향상 방식이다. 스마트 팩토리는 Lean production, 
Agile production의 발전 궤적 즉 생산 효율성 향상 맥락

에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효과성의 증진이라는 질적으로 

다른 가치를 제공한다. Waston이나 AlphaGo 등 기계학

습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은 전문가들의 판단

을 지원함으로써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맞춤형 

서비스나 제품의 생산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또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 솔루션을 제공함

으로써 디지털 기술은 효과성이라는 가치를 창출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용자/소비자가 

이러한 가치생산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다. 플랫폼의 

거래행위는 그 기본 속성이 공급자와 소비자가 만나야 

하는 것이기에 소비자가 가치 생산에 참여하며, 컴퓨터

와 같은 일반 제조업에서도 그 가치사슬(Value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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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요자가 자신의 선호를 직접 밝힘으로써 효과성을 

높이고 있으며, 의료와 같은 지식서비스업에서는 데이

터를 남김으로써 지능 알고리즘을 통한 효과성 가치 창

출의 원재료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에 의한 가치

창출의 원천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동생산’ (Co- 
production)이 자리 잡고 있다. 표 1은 디지털 사회혁신

에서 창출될 수 있는 가치의 성격과 원천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1 Nature & Source of Values from Digital Social 
Innovation 

Nature Source

Social 
Innovation

Material 
/Talent Resource Donation

Moral / Trust Cooperation/Solidarity

Material 
/Talent Resource Sharing

Digtal 
Technology

Efficiency Digitization

Efficiency Economy of Scope 
(Platform)

Efficiency
Network Effect

/Demand-side Scale 
Economy 

Effectiveness

User’s Participation in 
Value Chain,

User’s Participation in 
Value Network

Effectiveness Data-based Intelligent 
Algorithm

출처: 저자 작성

이상의 논의는 디지털 기술의 사회혁신에의 기여가 

인프라의 제공보다 훨씬 더 깊은 것임을 알려준다. 플랫

폼의 구성을 용이하게 하여 시민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회혁신 활동이 네트워크로 확대되고 자리 잡을 수 있

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가치 사슬에 참여

하도록 하여 ‘개인 맞춤화’를 가능하게 한다. 데이터 기

반 알고리즘 인공지능 기술은 맞춤화를 더욱 강화, 효과

성을 극대화 한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기술은 인프라에 

더불어 사회혁신의 다른 동력 하나인 개개인의 인격과 

능력에 초점을 맞춘 현대 문화의 지향을 현실세계에서 

비즈니스로 구현하는 기술적 수단 또한 제공하는 것이

다. 디지털 기술은 시민으로 하여금 플랫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기록을 남길 수 있게 함

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에 필요한 사회자원

을 동원하게 한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동생산은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이는 사회혁신을 위한 시스템 변화를 

추동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또한 디지털 사회혁신에 대한 우려, 즉 

‘부스러기 공유경제’, ‘주문경제’에서 디지털 거간업체

들의 불공정한 이익 획득 혹은 불로소득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디지털 기술은 정보 비대

칭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가 공급자와 직접 거래하는 

탈중개화를 가능하게 하여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한

다. 즉 거간이나 매개자를 생략함으로써 전체 거래행위

의 효율성 증가라는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런데 

공유경제 플랫폼들의 실제 구현 형태를 살펴보면 매개 

조직은 재중개화를 통해 독립적인 기관으로 다시 등장

하곤 한다. 정보 비대칭의 해소는 공급자와 수요자, 생
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하였으나 이밖

에 다른 요소들이 전문 매개조직을 등장하게 했음을 유

추 할 수 있다. 범위의 경제가 플랫폼 참여자들에게 머

무르게 하는 유인을 부여한다면, 네트워크 효과 즉 수요

부문 규모의 경제는 늘어나는 참여자들을 관리할 수 있

는 전문조직을 필요하게 할 것이다. 수많은 거래 행위 

관리, 공급자의 신뢰도 관리, 소비자의 feedback 관리 등 

플랫폼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

하는 조직에 의해 재중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Stock 활용에 집중한 eco-efficiency 
상승이라는,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역할에서 그 경제적 존재 이유를 확보하고 있다. 즉 디

지털 기술에 의해서 발생한 가치, 즉 효율성과 효과성으

로 생겨난 이익 중 거간조직이 챙겨갈 수 있는 몫은 분

명히 존재한다. 인공지능기반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 솔

루션 개발을 위해 플랫폼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거래 행

위 기록 및 기타 개인정보를 확보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그 경제적 가치의 존재를 설명한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은 한편으로는 소비자 개인이 가

치 생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혁신에 필요

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스템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중간매개

조직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다. 디지털 거간들의 이익 획

득을 뒷받침하는 기술적 근거, 경제적 근거는 분명히 존

재한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발생한 이익 중 생

산자와 소비자가 챙겨할 몫을 확보하고 사회혁신의 기

본 목적, 즉 사회적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성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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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디지털 사회혁신의 비즈니

스 모델 분석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기부, 
연대/협력, 공유라는 사회혁신을 뒷받침하는 오래된 경

제적 가치를 디지털 사회혁신에서 실현하는 방안을 비

즈니스 모델 검토를 통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Ⅲ. ‘행복주차골목’의 비즈니스 모델

3.1. 비즈니스 모델 분석 틀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의 전체 활동을 보여주는 기본 

설계도이다[20].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어떤 활동과 

공급체계를 통해서 가치가 생산되는지, 어떤 고객을 상

대로 하며 어떻게 접촉하는지, 그리고 비용과 이익을 어

떤 방식으로 획득하는지,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종합적 

내용을 포함한다. 새로운 사업으로의 다각화, 신규 제품

이나 서비스 출시,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 등 기업 전

략 구상의 기본 틀로 널리 쓰이고 있다. 
‘Business Model Canvas’는 4개 부문의 9개 요소로서 

비즈니스 모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21]. 먼
저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 부문이다. 새로운 기

능이나 성능, 저렴한 가격, 문제 해결, 편의성 향상 등 어

떤 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지 명확하게 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출발이라 하겠다. 두 번째로 고객부문으로

서 누구를 목표 고객으로 삼고 있는지, 어떤 채널로 접

촉할 것인지 고객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를 내용으로 삼는다. 세 번째로 공급 부문으로서 기업체

의 역량이라 할 수 있는 핵심 활동, 핵심 자원 그리고 핵

심 파트너를 그 요소로 삼는다. 마지막 네 번째 부문은 

비용과 수익획득의 방식을 담고 있는 수입과 지출구조

이다. 기업이 제안한 가치가 시장에서 선택되어 이익으

로 실질화되는 과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디지털 사회혁신의 비즈니스 모델 분석이란 

이 4부문 속에서 사회혁신을 뒷받침하는 가치,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서 창출되는 가치가 어떤 방식으

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사회혁

신을 실현하고 있는 조직이나 기관이 사회적 가치 달성

을 위해 기부, 협력/연대, 공유의 방식을 활용하는지, 디
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디지털화의 효율성, 생산자·소비

자·이해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플랫폼의 효율성, 소비

자의 가치사슬 참여를 통한 맞춤화의 효과성, 데이터 기

반 지능 솔루션이 제공하는 효과성을 창출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사회혁신 활동이 창출하는 

비즈니스 가치에 위의 원천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

는지, 또 비용수익구조에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즉 

공급자와 소비자, 디지털 거간이 공정하게 발생한 이익

을 배분하는지 살펴보는 작업이 비즈니스 모델 분석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사회혁신의 성공사례로 알

려진 서울시 독산4동 ‘행복주차골목’ 만들기 사례 [9-11]
를 통해서 이를 살펴본다.

3.2. 행복주차골목 개요

원 제목은 ‘독점에서 공유로 행복주차골목 만들기’ 
사업으로서 서울시 산하 서울혁신파크가 주최하는 ‘내
가 바꾸는 서울, 100일의 실험’에 선정되어 2016년 8월
부터 추진된 사회문제 해결 리빙랩 프로젝트이다. 리빙

랩 프로젝트란 “사용자와 시민들이 실제로 생활공간에

서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탐색·연구하

요 해결책을 마련하는 참여형, 개방형 살험공간”[10]을 

의미한다. 금천구 독산4동 시흥대로 126길 골목의 주차

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된 14면
을 공유하여, 낮에는 골목에 찾아오는 누구나에게, 퇴근 

시간 이후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로 배정받은 사람들 사

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주차면에 센서를 

설치하고 골목 입구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주차 상황을 

알려줌과 동시에 외부차량의 진입을 억제하였다. 총 14
면 중 한 면은 배정받은 사람의 막판 반대로 공유에서 

제외하였고, 대신에 골목의 짜투리 공간을 주차면으로 

새롭게 구획하여 14면을 확보하여 공유하였다. 
고질적인 골목길 주차 문제를 우선주차구역의 공유

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골목길 주민사이에 그

리고 담당 공무원들과의 합의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반

으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었기에 성공적인 사회혁

신 사례라 할 수 있으며, 비록 첨단은 아니지만 센서와 

주차 상황을 알려주는 전광판의 설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였으므로 디지털 사회혁신의 사례로도 이해할 

수 있다. ‘독산4동 행복주차주민위원회’가 추진 중심체

가 되어 동장, 구청 공무원, 시설공단 관리자, 또 주차 시

설 전문기업인 모루시스템(주), 활동가, 그리고 마을 주

민들이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함께 기획하고, 소통하고 

설득하고 토론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골목 픽토그

램 꾸미기와 같은 작은 실천들을 함께 하면서 모인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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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들이 축적되어 공유주차골목을 만들어 내었다. 

3.3. 비즈니스 모델 분석

먼저 창출된 비즈니스 가치는 증가된 주차면이다. 14
명이 각각 독점하던 14개의 주차면을 공유로 풀어냄으

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금천구 입장에서는 인근 지역 공영주차장의 

주차면 1개 건설에 약 1억 원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엄

청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주민의 

입장에서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거주자 우선 주차 지정을 3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또한 불법 주차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나 충돌 같은 사회비용의 감소 또한 창

출된 가치라 할 수 있다. 
주요 고객은 14면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배정받

은 주민이며 기타 골목길에 거주하는 주민 그리고 차량

을 타고 방문하는 일반인들도 포함한다. 공급자는 우선 

주차면을 소유한 공공기관 즉 금천구와 금천구 시설관

리공단,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공급한 모루시스템(주),
골목이 소재한 독산4동의 공무원이라 할 수 있다. 고객

과 공급자와의 소통 및 관계는 ‘독산4동 행복주차주민

위원회’가 매개가 되어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

졌다. 전국 유일의 선출직 동장의 전폭적 지원도 역할을 

하였지만 서울혁신파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활동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원들의 노력이 공유 생

활방식에 생소한 골목길 주민들의 참여와 변화를 이끌

어 내는 동력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공급자가 공유주차골목 만들기를 주

도한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골목길 주민들이 주도했다

는 점이다. 주민들은 그들이 배정받아 독점적 권리를 가

지고 있었던 주차면을 내어 놓았고 이것이 공유의 기본 

토대를 구성하였다. 거래를 중개하는 거간은 따로 존재

하지 않았다. 센서와 전광판이 디지털 중개의 역할을 담

당하였을 뿐이다. 공유에 참여하는 주민들 스스로가 공

급자이자 소비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비용이나 수익구조에 대한 정보는 문헌에는 나타나

지 않아 이 분석의 한계로 남는다. 행복주차주민위원회

에 금정구 시설관리공단이 주차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3
달에 한 번씩 새롭게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해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보고만 있다. 거주

자 우선 주차 지정을 위해 금천구에 지불하던 비용 등으

로 센서와 전광판 관리 유지비용 등을 충당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2는 행복주차골목 디지털 사회혁신

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서 보여주고 있다.

Table. 2 Business Model Analysis of Digital Social 
Innovation at Happy Doksan Parking Street 

Business Model 
Analysis

Current
BM

Happy Doksan Parking 
Street BM

Value 
Proposition

1 Parking lot
per 1 User

- 14 lots per anyone(Day) 
/14 lots per 14users (Night)

- Reduced Fee No 
Intermediary
: Sharing 

Users/Clients Residents Residents & Visitors

Suppliers/Firms City Facility 
Office

City Facility Office
Moru systems Co.

Revenue
Quarterly fee 

to City Facility 
Office

Doksan Parking Street 
committee
: Fair sharing of cost/ 
benefit 

3.4. 디지털 사회혁신 창출 가치 분석

사회혁신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공유’ 즉 갖고 있던 

주차면을 내어놓는 품앗이의 가치가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차문제에 따른 비용 감소라는 Airbnb나 Uber에
서도 관찰되는 거래 비용의 감소라는 가치의 창출을 발

견할 수 있다. 재미있는 점은 그 창출 방식이 약간 다르다

는 점이다. 주류 시장의 공유는 명백한 거래비용의 감소

를 유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반면 독산동 시흥대로 126길 

골목의 경우에는 주민들 사이의 논의와 토론과 학습, 그
리고 그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 신뢰를 통해 주차면의 

공유가 이루어졌다. 즉 생활습관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협력과 연대의 가치 또한 창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센서와 전광판이 주차정보를 디지털화함으로써 골목 

주차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사실에서 디지털 기

술로부터의 가치 창출을 찾을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구성한다거나 주차 데이터 로그를 활용한다거나 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지 않았기에 다

른 가치의 창출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다만 센서와 전광

판이 주차면과 주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이어주는 디

지털 거간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며, 그 운영을 

주민들이 하고 있어 부스러기 공유경제의 우려나 디지

털 불로소득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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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디지털 사회혁신은 다양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사회혁신활동의 오래된 전통은 실제 물건이나 

재능의 기부, 연대나 협력 그리고 공유를 통해 자선기

관, 비영리 봉사기관, 사회적 기업 등의 활동이 가능함

을 보여준다. 또한 디지털 기술은 정보 비대칭의 해소, 
범위의 경제, 사용자 부문 규모의 경제, 사용자의 가치

사슬 참여, 데이터 알고리즘 등을 통해 경제 행위의 효

율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플랫폼 기반의 수많은 공유경

제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은 디지털 기술이 창출하는 가

치의 위력을 실감하게 한다. 근래에 들어 다양한 사회혁

신 활동이 활발해진 기저에는 저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사

회혁신에 유용한 기회와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위의 논의는 크게 2가지 점에서 사회혁신에의 디지

털 기술의 활용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을 드러낸다. 먼
저,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창출되는 가치의 상당부분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공동생산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이

다. 정보의 디지털화, 인터넷이나 SNS 플랫폼 같은 물

리적 인프라가 만들어내는 효율성, 효과성의 가치도 있

지만 소비자가 직접 생산 가치 사슬이나 가치 네트워크

에 참여하여 자신의 수요를 밝히고 찾아감으로써 효과

성을 높이는 것,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 그리

고 알고리즘의 원재료가 되는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 등 소비자의 참여, 활용에 의해 디지털 기술은 가치

를 창출하고 있다. 즉 연대, 협력과 같은 사회혁신의 오

래된 가치를 디지털 기술은 여전히 필요로 하며 오히려 

그것에 바탕해야 더욱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행복

주차골목 사례는 이를 실례로 보여주고 있다. 독점하던 

주차공간을 공유로 내어 놓고 공유하는 것은 경제적인 

유인이나 편의만으로는 일어나지 않았다. 학습과 상호

작용 속에서 획득한 신뢰, 태도라는 사회혁신의 동력이

자 가치가 밑바탕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소비자와 공급자의 공동생산이 창

출하는 비즈니스 가치가 최대한 사회적 목적 달성에 이

용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행
복주차골목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중개나 매개 역할을 

주민·공급자 협의체에서 담당할 수 있다. 센서와 전광판 

같은 디지털 기술은 협의체의 매개 기능을 지원하는 역

할로 사용할 수 있다. 부스러기 공유경제나 주문경제가 

우려하는 공급자의 이익재분배나 근로조건문제, 그리

고 디지털 불로소득자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안해 낼 수 있다. 오래된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인 협

동조합 방식의 효용은 디지털 비즈니스에서도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를 제공하고 개인에게 주주권리

를 부여하고 그렇게 쌓인 DB로 수익사업 을 운영하는 

‘데이터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2]. 디지털 사회혁신은 사용자·소비자로서의 시민이 

참여하여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가치 생산을 논의함에 있어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혁신에의 영향[23]까지 다루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향후 더 다양한 디지털 사

회혁신 사례연구에서 그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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